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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지역 당 대체작물 논, 밭 재배 생산성 및 품질평가

김성국1*, 원용재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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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국내 설탕 수입액은 2015년 693백만불에서 2017년 850백만불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국내 재배 사탕무의 당도는 17 ~ 

19°Brix, 단수수인 무안재래는 14.5°Brix로 자당과 시럽의 제조 및 당을 발효하여 알코올 생산을 위한 당 원료로 사용이 가능

하다.

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사탕무와 단수수 등 설탕 원료 대체 작물의 국내 재배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. 따라서 

본 연구는 철원지역 논, 밭 이용 단수수와 사탕무의 생산성 및 품질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철원 소재 논과 밭 토양에서 시험재료로 단수수는 무안재래, 사탕무는 터키 수입종을 사용하였다. 2018년 단수수와 사탕무를 

5월 3일에 파종하였으며, 파종방법은 단수수는 1열 흑색멀칭으로 휴간 60cm, 주간 20cm로 2립 점파하였고, 사탕무는 2열 흑

색멀칭으로 휴간 40cm, 주간 40cm로 2립 점파 재배로 파종하였다. 시비량은 단수수는 질소 12kg, 인산 8kg, 칼리 12kg/10a를 

시용하였고 추비는 기비량의 50%을 1회 시용하였으며, 사탕무는 질소 20kg, 인산 15kg, 칼리 25kg/10a를 시용하였고 추비는 

기비량의 30%를 3회 분시하였다.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였고 기타 재배법은 관행에 준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경제작물의 탐색 및 재배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철원지역 논, 밭에서 단수수와 사탕무의 생산성 및 품질

을 조사하였다. 사탕무는 출현율은 논 94%, 밭 92%이었고 파종 후 50일(6월 21일)까지는 논과 밭 재배 모두 생육이 양호하였

으나, 이후에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생육이 불량해지고 뿌리썩음병이 발생하여 논 재배의 생존율이 19%에 불과하였고 엽중, 

근장, 근경, 근중 및 당도는 논에 비하여 밭 재배가 양호하였으며, 10a당 생체수량은 논 196kg, 밭 1,260kg로 국내 평균 생산량 

5 ~ 7톤에 비하여 극히 낮았고 당도는 논 재배 8.5°Brix, 밭 재배 13.2°Brix로 국내 평야지 재배 17 ~ 19°Brix에 비하여 낮은 

편이었다. 단수수의 출수기는 7월 30일이었고 간장은 논 247cm, 밭 230cm, 수장은 논 25.5cm, 밭 25.2cm으로 논 재배에 비하

여 밭 재배가 생육이 양호하였으며, 10a당 생체수량은 논 재배 2,640kg, 밭 재배 2,862kg이었고 줄기의 당도는 논 재배 

12.6°Brix, 밭 재배 14.5°Brix, 착즙량은 개체 당 논 재배 168㎖, 밭 재배 158㎖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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